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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개최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2026년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 연시총회에 참석해 농지은행사업

설명회를 가졌다. /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(지사장 이주헌)에서는 2026년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

연시총회에 참석해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감면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,

농지매입사업 등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지난 24

일 밝혔다.

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의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50% 늘어난 135억원으

로 합천군 농업인의 진입·성장·위기·은퇴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특히 농지임대 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기존 2.5%의 임대수탁 수수료

“합천군 농업인의 진입·성장·위기·은퇴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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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용대위탁 수수료 10만원)를 전액 감면해 주어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농업인의 비용

부담을 없애는 등 농지은행 제도 이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.

또한 확대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으로 청년농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고, 영

농 규모화·집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영농경력

요건을 완화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.

한편 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미래

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

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 김상준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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